
2018년 2월 14일 수요일제206886호� 평창올림픽

북측응원단이 13일오후강원도강릉시오죽헌에서공연을선보이고있다 연합뉴스

13일오후조선시대대학자율곡이이의

생가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 오죽헌으로

들어가는 자경문 앞광장에서민요 아리

랑의곡조가울려 퍼졌다

오죽헌에서뜻밖의광경을접한시민과

외국인은 박수를 치며 힘차고 장중한 느

낌의 색다른 아리랑을 감상했다 평창동

계올림픽을계기로방남중인북한응원단

의취주악공연이었다

북한 응원단 약 80명으로 구성된 취주

악단은이날오죽헌에서 깜짝공연을 했

다 빨간색상의와모자 하얀색하의의의

장대 복장을 한 취주악단이 대열을 지어

섰고 빨간색 체육복 차림의 나머지 응원

단은 취주악단을 빙 둘러 서 박수를 치며

분위기를 띄웠다 경찰은 이들의 둘레에

원형의폴리스라인을쳐취재진의접근을

막았다 취주악단은 트럼펫 색소폰 클라

리넷 플루트 드럼 등의 악기를 들고 선

채 공연했다 이들은 리더의 지휘에 맞춰

앞뒤로스텝을밟거나좌우로몸을흔들며

악기를연주했다

반갑습니다로 시작한 취주악단의 공

연은아리랑을비롯해 토장의노래 옹헤

야 쾌지나칭칭나네 달려가자 미래로

청춘송가 통일무지개 다시 만나요 등

을연주했다

깜짝공연인탓인지공연을보는사람은

많지않았다 관광객보다는북한응원단을

따라온 내외신 취재진이 폴리스라인 밖에

장사진을 이뤄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

이로인해정작관광객은취재진카메라에

가려공연을제대로보기도어려웠다

북한응원단은이날강릉의명소경포대

방문에 이어 오죽헌을 찾았다 지난 7일

방남한 북한 응원단의 첫 나들이였다 북

한 응원단은 취주악단 공연에 앞서 오죽

헌을 견학했다 자경문으로 들어간 응원

단은 오죽헌 율곡기념관 입지문 향토민

속관등을둘러봤다

취재진이응원단주변에몰려들어응원

단은 여유 있게 참관하지도 못했다 설명

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여

러시설을지나치듯했다

그러나 북한 응원단은 얼굴에 웃음을

잃지않았고호기심어린눈빛으로오죽헌

곳곳을 둘러봤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오

후 3시 30분께 오죽헌에 도착해 약 1시간

동안 머물렀고 취주악단 공연은 약 30분

동안이어졌다 연합뉴스

16일 윤성빈 17일최민정심석희 18일이상화金사냥

北응원단취주악단

오죽헌서 깜짝공연

단원 80명 반갑습니다 아리랑 등 30분간노래연주

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노벨평화상

을 받아야 한다고 미국 출신 국제올림픽

위원회(IOC) 위원이발언한 데대해 IOC

는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라는 입장

을내놨다

마크애덤스 IOC 대변인은 13일 강원도

평창메인프레스센터에서열린공식 브리

핑에서 IOC는남북단일팀노벨평화상과

관련해고려한바없다며 멤버마다서로

다른의견이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

그는 다만 1월 20일 IOC 주재로 북한

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됐고 그

건이미알려진사실이라고덧붙였다

처음남북단일팀이노벨평화상을받아

야한다고주장한앤젤라루제로(38) 위원

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

한번되풀이했다

루제로 위원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

이지만 많은 분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

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

적이라고평가했다 연합뉴스

IOC 남북 단일팀노벨평화상논의한적없다

태극 전사들이 설날 연휴 금빛 레이

스를예고하고있다

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종합순위 4

위를목표로하는한국선수단은민족의

명절인설에도금메달을향한분투를펼

치게된다

한국 선수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이

어지는설연휴동안스피드싸움을하며

금메달 수확에박차를가할것으로 보인

다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(강원도청)

의 경기를 비롯해 빙상에서 펼쳐지는 쇼

트트랙등이관심종목이다

스켈레톤천재윤성빈은설날인16일

에 한국 썰매 사상 첫 금메달 사냥에 도

전한다 금메달을향한윤성빈의움직임

은좋다윤성빈은 13일강원도평창올림

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진행된 남자 스켈

레톤 공식 연습 3차 주행에서 50초81을

기록 전체 30명의 출전자 중 영국의 돔

파슨스(50초78)에이은 2위에올랐다

스타트 기록은 501초로 전체 20위에

그쳤지만 최종 2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

의주행이얼마나매끄러웠는지를잘보

여준다윤성빈은앞서12일열린12차

공식연습도불참하는등전력노출을극

도로꺼리고있다

여기에 안방이라는 전력도 윤성빈의

금메달에무게를실어준다 윤성빈은홈

그라운드인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

에서경기하는만큼기록또한월등할것

으로보인다

그는 14일에있을 56차연습도거를

것으로 보여 올림픽 본 경기에 모든 것

을쏟아붓겠다는각오다

17일에는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소식

이나올가능성이높다

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최민정과 심석

희가여자 1500m에 나란히출전해메달

다툼을 벌인다 올 시즌 1500m 세계 랭

킹 1 2위에랭크된두사람이다당일컨

디션에따라메달 색깔만다르게 입상할

가능성이높다

같은 날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

임효준과 황대헌 서이라가금빛 레이스

에나선다

임효준은특히지난 10일 남자 1500m

에서대한민국에평창첫금메달을안기

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1500m 결승

에서넘어져아쉽게메달을놓친황대헌

도다시한번금메달에도전한다

빙속 여제 이상화는 연휴 마지막 날

인 18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

나서동계올림픽 3연패에도전한다

숙명의라이벌인고다이라나오(일본)

와의결전이예고된이날경기에서이상

화가금메달을목에걸면아시아최초빙

속 3연패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3연

패의대기록도수립된다

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김진수기자

jeans@kwangjucokr

올림픽 메달리스트는 4년간 흘린 땀과

눈물의보상으로자신의분야에서최고의

선수라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아울러

각종포상금으로경제적혜택도받는다

우리나라의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

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

메달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

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통한

종목별포상금 그리고기타소속팀포상

금등이있다

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

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우리가

흔히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

금이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

획득한메달에대한평가점수에따라연

금을받는다

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돼야

연금 100만원을받을수있다 하지만올

림픽에한해금메달을딸경우평가점수

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

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500m

우승으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긴

임효준(한국체대)도처음으로연금혜택

을받게됐다

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매

월받는월정금과일시금중선택할수있

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

다일시금을선택하면6720만원을받는다

메달을 많이따더라도매월받는월정

금의최대금액은 100만원으로형평성을

위해 일시장려금이마련됐다

누적평가점수가 110점을초과하는경

우월정금 100만원외에대회종료후일

시장려금(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

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)이 추가

로 지급된다 또한 금메달에 한해 가산

적용을해다른올림픽을포함해금메달

2개이상을획득할시에는 50% 같은올

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

는 20%를더지급한다

스피드스케이팅여자 500m에서 2연패

를달성한이상화는현재평가점수 346점

으로월 100만원씩연금을받고있다

소치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이미 월정

금 100만원씩을 받는 여자 쇼트트랙의

심석희와 김아랑도 평창에서 금메달을

획득하면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거머

쥔다 연합뉴스

한국첫금임효준평생월 100만원 받는다 일시금선택땐 6720만원

윤성빈 이상화

<스켈레톤> <쇼트트랙 1500m> <스피드스케이팅 500m>

설연휴 코리아골든데이

17일남자쇼트트랙 1000m

임효준황대헌금빛레이스


